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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n the Nasal Finals Confusing of Multi-Sound Characters in Ancient Chinese

This study explored changes in the syllable structure in Old Chinese by analyzing instances of the alternation of Nasal finals with 

other finals through multi-sound characters in Ancient Chines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Word-final Nasals in Language A of Early Old Chinese changed to Vowel u・i・∅ in  Language B of Middle Old Chinese. 

 (2) Early Old Chinese had closed syllables, for example, CɑC and C1C2ɑC1C2. The syllable  C1C2ɑC1C2 in Early Old Chinese changed 

to an open syllable, such as C1ɑ∅・u・i or C2ɑ∅・u・i in Middle Old Chinese. Therefore, the initial a double consonant can be 

reconstructed easily, but athe final double consonant waiss difficult to reconstruct. 

(3) In Language AB in Middle Old Chinese, which was formed through a contact between Language A and Language B, there existed 

many sub-language groups such as AB1(C)→AB2(Q・N)→AB3(t・k・n・ŋ)→AB4(p・t・k・m・n・ŋ), according to the word-final 

consonant. This is also observed in changes in word-final consonants form Ancient Chinese to Modern Chinese as well as in Chinese 

dialects.         

 (4) Early Old Chinese had closed syllables wherein many consonants continued, such as CɑC or C1C2ɑC1C2 or C1C2C3ɑC1C2C3. 

These syllable structures suggest that meant Early Old Chinese was influenced by asome language that was dissimilar tohad totally 

different syllable structures from Chinese . 

(5)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many Altaic languages around China and Old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double consonant 

syllable system in Early Old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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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上古音의 音韻體系나 音韻變化에 대한 연구는 그 자료상의 한계나 방대한 시기로 인해 고난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上古音 연구의 주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詩經』등의 押韻을 통해 얻을 수 있는 

上古音의 音韻體系는 上古音이라는 오랜 시기의 특정한 한 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上古音을 연구

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諧聲聲符나 多音字는 上古音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李京哲･吳菜炫(2017)에서는 聲類를 중심으로 多音字의 互用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上古音의 子音體系

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고찰을 통해서 上古音에서는 有聲・無聲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와 有氣・無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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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가 각각 따로 존재했었으며, 有聲・無聲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의 有聲音이 

有氣・無氣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에서 有氣音으로 대체되었음을 밝혔으며, 舌音 > 破擦音系 齒音 > 

摩擦音系 齒音 > 喩母라는 변화과정과 語頭複數子音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李京哲(2018a, 2018b)에서는 多音字의 互用을 等韻별로 분석하여 上古音의 母音體系에 대해 고찰하였

다. 이 고찰을 통해서 中古音에 걸친 多音字는 기본적으로 閉音節구조인 전기 上古音 A語의 語末子音이 

開音節구조인 중기 上古音 B語에서 u・i・∅로 開音節化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중기 上古音은 그 

母音數와 母音體系가 다른  B1, B2, B3, B4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인해 이 두 언어의 특성을 모두 갖춘 AB語가 여러 층에 걸쳐 존재했으며, 후기 上古音에서 A語와 B語의 

특성이 결합된 C語가 성립되었다고 논하였다.

李京哲(2018c)에서는 多音字에 나타나는 入聲과 陰聲의 互用에 대한 고찰을 통해, 入聲이 陰聲과 互用

된 것은 喉內入聲 k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舌內入聲 t였으며, 脣內入聲 p와 陰聲韻의 互用이 가장 

적게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入聲과 陰聲의 互用을 통해 CVC구조를 가진 전기 上古音 A語의 語末

子音이 CV구조를 가진 중기 上古音의 B語에서 u・i・∅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詩經』에서는 中古音의 入聲韻・陽聲韻・陰聲韻이 서로 押韻되는 例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흔히 

陰陽對轉, 陽入對轉, 陰入對轉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中古音에서 전혀 다른 音인 語末子音과 母音이 上

古音의 아주 오래된 어느 단계에서는 같은 音이었으며, 이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된 것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李京哲(2018c)는 陰入對轉에 대한 音韻論的 고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고는 주로 陰入對轉을 통

해 上古音의 音韻體系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洗濯]을 한국한자음에서는 [세탁]리고 하며, 일본한자음에서는 [センタク]라고 한다. 이는 한

국한자음과 일본 吳音・漢音의 母胎가 된 中古音에서 [洗]라는 漢字에 [세]의 母胎가 된 音과 [セン]의 

母胎가 된 音이라는 두 가지 音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母音으로 끝나는 音과 鼻音性 子音으로 

끝나는 音이 互用하는 경우를 陰陽對轉이라고 하는 것이다. 원래 하나의 漢字는 하나의 音이 존재하는 것

이 당연한데, 어째서 [洗]라는 漢字의 中古音에 [세]의 母胎가 된 音과 [セン]의 母胎가 된 音이라는 두 

가지 音이 존재하게 된 것일까? 

[龜]이라는 漢字는 한국한자음에서 [龜裂균열], [龜旨歌구지가] [龜船귀선]과 같이 [균], [구], [귀]라는 

세 가지 字音으로 읽힌다. 한자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균]에서 [ㄴ]이 脫落하거나 또는 [ㄴ]

이 母音 [ㅣ]로 변하는 현상이 언제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몇 가지의 字音을 가진 한자를 多音字라고 하는데, 中古音의 多音字는 당연히 上古音의 音韻狀

況을 반영한 것으로, 그 上古音의 흔적을 화석처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즉 [洗]의 [세]와 [セン], 그리고 

[龜]의 [균]1)과 [구]와 [귀]는 中古音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이는 上古音에서 하나의 音이었던 것이 中古

音에 이르는 사이에 어떤 원인에 의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語末鼻音을 가진 陽聲韻이 다른 요소를 가진 韻과 互用하는 中古音의 多音字를 분석하여 

上古音이 어떠한 音節構造를 이루고 있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해 音節構造에 차이가 있는 것이 서로 互用

1) [龜]의 [균]은 諄韻의 [俱倫切]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廣韻』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集韻』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상으로는 中古音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원칙적으로 中古音을 반영하는 

『廣韻』에서 확인할 수 있는 多音字만을 다루었으나, 이처럼 中古音을 반영하는 韓國漢字音이나 일본 吳音

과 漢音에서 확인할 수 있는 多音字의 경우, 그것을 중국 韻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

하여 표의 採擇聲韻에 *표시를 하였다. 이는 中古音을 반영하는 『廣韻』에서는 그 字音을 확인할 수 없더라

도, 『集韻』등 이후의 韻書에서 확인할 수는 있는 경우에는 그 字音이 中古音의 韻書에 나타나지 않은 뿐 

中古音에 실제로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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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對轉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平成22年版常用漢字 2,136字에 대해 www.zdic.net(漢典)을 통해 多音字를 추출하고,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多音字의 互用表를 작성하여, 이 중에서 陽聲韻을 포함하는 多音字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表에는 해당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類型을 기재한다. 

2)이하 中古音은 MC로, 上古音은 OC로, 韓國漢字音은 SK, 日本漢字音은 SJ, 吳音은 SJG, 漢音은 SJK

로 약칭한다2).  

3)SK・SJG・SJK는 아래의 자료에서 그 古形 및 正誤를 확인하고 古形으로 기재하며,  아래의 古文獻에

서 확인할 수 없는 字音은 *로 표시한다. 

SK: 新增類合, 訓蒙字會, 千字文, 六祖, 眞言․三檀, 飜譯, 小學, 論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3)

SJG: 法華經, 般若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4)

SJK: 蒙求, 群書治要, 三蔵法師傳, 本朝文粋, 佛母大孔雀明王經, 文鏡秘府論5)

  

4)각 漢字에 대한 聲韻의 표기는 MC의 체계에 따르며, 上聲과 去聲은 平聲으로 대표하여 나타내고, 入

聲은 그대로 기재한다.

5)採擇聲韻에는 SK나 SJ에 반영된 字音의 聲韻을, 捨象聲韻에는 SK와 SJ에 반영되지 않은 字音의 聲

韻을 기재한다.  

6)聲母는 牙・喉・舌・脣・齒音系의 순으로, 동일 音系는 淸・次淸・濁・淸濁의 순으로 정리한다. 

7)韻母는 1等韻・2等韻・3等韻・4等韻의 순으로, 開口韻・合口韻의 순으로, 陰聲韻・陽聲韻의 순으로 

정리한다. 

8)中古音 내의 音韻變化에 해당하는 重脣音과 輕脣音은 重脣音으로, 舌頭音과 舌上音은 舌頭音으로, 

正齒音과 齒上音은 正齒音으로 대표하여 기재한다.  

9)變化類型에는 陽聲韻과 陰聲韻의 互用을 中古音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等韻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等韻을 함께 기재한다. 

10)交替類型에는 陽聲韻의 韻尾와 陰聲韻의 母音을 音素로 기재한다.  

이하 陽聲韻을 포함하는 多音字에 대해 그 互用을 유혈별 제시하고 분석해 가도록 한다.

2. 本論

2.1. 喉內鼻音과 陰聲의 互用

2) MC는 Middle Chinese, OC는 Old Chinese, SK는 Sino-Korean, SJ는 Sino-Japanese, SJG는 Sino-Japanese 

Go’on, SJK는 Sino-Japanese Kan’on의 약칭에 해당한다. 또한 OC와 AC는 이를 세분할 경우 전기(E: Early), 

중기(M: Middle), 후기(L: Late)로 나누어, 그 두문자를 앞에 표기한다. 

3) 崔智淳(2014)의 分韻表를 참조한다. 

4) 宋在漢(2012)의 分韻表를 참조한다. 

5) 蒙求『群書治要』『三蔵法師傳』『本朝文粋』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表를, 『佛母大孔

雀明王經』은 李京哲(2005), 『文鏡秘府論』은 柏谷嘉弘(1965)의 分韻表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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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喉內鼻音韻과 陰聲韻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類型

1耐 내 タイ(慣) 泥咍開1 *泥登開1
ʌïŋ⟺ʌi
1⟺1

ŋ⟺i(⟺ï)2等 등 トウ 端登開1 端咍開1
ʌïŋ⟺ʌi
1⟺1

3能 능 ノウ 泥登開1 泥咍開1 ʌïŋ⟺ʌi
4徴

딩 チヨウ 端蒸開3甲 iəïŋ⟺ii
3甲⟺3甲티 端之開3甲

5打 타 ダ(慣) 端麻開2
端庚開2

端靑開4

aiŋ⟺eŋ⟺a
2⟺2⟺4

ŋ⟺∅(⟺i)
6剤 졔 ザイ 從齊開4 *端青開4

eŋ⟺e
4⟺4

7農 농 ノウ 泥冬開1 *泥豪開1
ɑuŋ⟺ɑu
1⟺1

ŋ⟺∅(⟺u)
8霧 무 ム 明虞開3乙 *明東開1

ʌuŋ⟺ïəu
1⟺3乙

위의 <表1>과 같이 陰陽對轉의 하나로 喉內鼻音韻과 陰聲韻이 互用된 예는 8字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ŋ⟺i(⟺ï)가 4例, ŋ⟺∅(⟺i)가 2例, ŋ⟺∅(⟺u)가 2例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먼저 喉內鼻音 ŋ은 高位母音에 해당하는 u・i・ï  및 ∅와 互用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일반적인 音韻變化나 異言語體系에 걸친 借用過程에서 母音 또는 ∅가 子音 ŋ으로 변화하는 것

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OC의 어느 시기에 語末子音 ŋ이 高位母音으로 交替되거나 또는 脫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ŋ이 없었던 CV構造의 SJ에서 AC의 ŋ을 母音 ウ나 イ로 수용한 것과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語末子音 ŋ을 가지고 있는 閉音節구조의 언어와 語末子音 ŋ이 없는 開音節구조의 언어가 OC

에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閉音節구조의 언어를 A語, 후자에 해당하는 開

音節구조의 언어를 B語라고 칭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A語의 語末子音 ŋ이 B語에서 u・i・ï ・∅으로 변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A語가 B語보다 앞선 시기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6). 따라서 앞으로 A語의 시기

를 EOC, B語의 시기를 MOC로 간주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A[Vŋ]⇒B[Vu・i・ï ・∅]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ŋ⟺i(⟺ï)부터 살펴보자. 

[1耐][2等][3能]은 ʌïŋ⟺ʌi의 互用에 해당한다. 먼저 EOC의 A語에는 ɑ만이 존재하였으며 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互用은 ɑ가 ʌ로 변하기까지의 과정을 도출해야 한다. 李京哲(2018a)에서는 MOC의 B

語를 [ɑ・u・i] 3母音體系의 B1, [ɑ・a・u・i] 4母音體系의 B2, [ɑ・ʌ・a・ɐ・u・i・ï] 7母音體系의 

B3, [ɑ・ʌ・o・a・ɐ・ə・e・u・i・ï] 10母音體系의 B4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대입하여 본다면 ʌi는 

A[ɑŋ]⇒B1[ɑi]→B2[ɑi]→B3ʌi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AC의 ʌi는 閉音節구조인 EOC의 A語 ɑŋ이 

開音節구조인 MOC의 B1語에서 ɑi7)로 대체된다. 이 B1語의 ɑi가 B2에서는 後舌母音 ɑ와 前舌母音 a의 

구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ɑi와 ai로 나뉠 수 있다. B3에서는 後舌低位母音 ɑ・後舌中位母音 ʌ・前舌低位

6) 이는 入聲韻과 陰聲韻의 互用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李京哲(2018c)를 참조하기 바란다. 

7) B1語의 ɑ는 後舌低位母音이 아니라 前舌과 後舌, 低位와 中位의 구별이 없는 ɑ[-Back/-low]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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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音 a・前舌中位母音 ɐ의 구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ɑi・ʌi・ai・ɐi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ʌïŋ은 A[ɑŋ]⇒B1[ɑi]→B2[ɑi]→B3[ʌi]→ʌï⇒AB3ʌïŋ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B3에서 母音 ï

가 추가된 것은 ɑ・ʌ・a・ɐ의 구별이 존재하는 MAC에서 3等甲乙類가 i와 ï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ʌ・ɐ

가 존재하는 OC의 단계에 ï가 존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8). 즉 B3에서 ʌi와 ʌï가 분리된다. 또한 A語와 B語

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AB語도 그 母音體系와 子音音素에 따라 AB1, AB2, AB3, AB4로 나눌 수 있는데, 

ʌïŋ은 B3에서 ʌï가 형성된 다음에야 비로써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를 AB3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것이다.          

[4徴]은 iəïŋ⟺ii의 互用으로, 먼저 iəïŋ은 A[ɑŋ]⇒B1[ɑi→iɑi]→B3[iʌi→iʌï]→B4[iəï]⇒AB4iəïŋ라는 과정

을 도출할 수 있다. B3의 iʌi→iʌï에서 高位母音 사이에 끼인 ʌ가 더욱 高位化하여  B4에서는 iəï와 같이 ə

가 音素로 독립하게 된다. 또한 ii는 A[ɑŋ]⇒B1[ɑi→iɑi]→B3[iʌi]→B4[iəi]→ii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高位化의 결과로 인해 결국 B4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高位母音 사에서 iʌi→iəi→ii와 같이 主母音이 脫落하

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ŋ⟺∅(⟺i)를 살펴보자. 

[5打]는 aiŋ⟺eŋ⟺a의 互用으로, 각각 A[ɑŋ]⇒B1[ɑi]→B2[ai]⇒AB2aiŋ, A[ɑŋ]⇒B1[ɑi]→B2[ai]→B3[a

i・ɐi]→B4[e]⇒AB4eŋ, A[ɑŋ]⇒B1[ɑ∅]→B2a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B3의 ɑi・ʌi・ai・ɐi나 iɑ・iʌ・

ia・iɐ가 單母音化하여 B4에서는 e가 音素로 독립하게 되는 것이다. 

[6剤]는 eŋ⟺e의 互用으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脫落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A[ɑŋ]⇒B1[ɑi]→B2[ɑi・

ai・iɑ・ia]→B3[ɑi・ʌi・ai・ɐi・iɑ・iʌ・ia・iɐ]→B4e⇒AB4eŋ이라는 과정이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ŋ⟺∅(⟺u)를 살펴보자.

[7農]은 ɑuŋ⟺ɑu의 互用으로, 이 역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脫落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A[ɑŋ]⇒B1ɑu

⇒AB1ɑuŋ라는 과정이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8霧]는 ʌuŋ⟺ïu의 互用으로, 각각 A[ɑŋ]⇒B1[ɑu]→B2[ɑu]→B3[ʌu]⇒AB3ʌuŋ, A[ɑŋ]⇒B1[ɑu→iɑu]→

B3[iʌu→ïʌu]→B4[ïəu]→ïu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3에서 ï가 추가되므로, 그 

介音에도 ï와 uï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EOC의 A語 ɑŋ은 MOC의 B語에서 u・i・ï 라는 高位母音으로 代替되었으며, 일부는 脫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의 多音字에 한해서 본다면, EOC의 ɑŋ에서 유래한 AC의 陰聲韻은 [咍開1ʌi, 之開3甲ii, 麻開

2a, 齊開4e, 豪開1ɑu, 虞開3乙ïəu]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咍開1ʌi, 之開3甲ii, 麻開2a, 豪開1ɑu, 虞開3乙

ïəu]은 ɑk에서 유래한 韻과 [齊開4e]는 ɑt에서 유래한 韻과 겹치며, [之開3甲ii]은 ɑk과 ɑt에서 유래한 韻

이 모두 겹친다. 즉 喉內鼻音 ɑŋ에서 유래한 AC의 陰聲韻은 대부분 ɑk에서 유래한 韻에 포함되기 때문에 

OC의 ɑk과 동일한 변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之開3甲ii]과 [齊開4e]와 같이 ɑt에서 유래한 

韻과 겹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OC를 그 主母音의 유사성으로 入聲・陽聲・陰聲의 페어를 

몇 개의 部로 나눈 제 학설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EOC의 A語 ɑŋ에서 변화된 것이 ɑk에서 변화된 것보다 그 例가 훨씬 적다. 이는 閉音節構造의 A

語와 開音節構造의 B語의 접촉으로 C語가 성립되는 과정에 존재했던 AB1・AB2・AB3・AB4에서 語末鼻

8) 따라서 ï가 존재하지 않았던 B1과 B2에서는 介音도 i・u・ui뿐이었으며, B3에서 介音에 ï・uï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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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 ŋ이 語末無聲子音 k보다 일찍이 音素로서 성립하여 高位母音으로의 交替가 k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2.2. 舌內鼻音과 陰聲의 互用

<表2> 舌內鼻音韻과 陰聲韻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類型

1母 모 ボ 明侯開1 *見桓合1
uɑn⟺əu
1⟺1 開⟺合 n⟺u

2亀

귀 クヰ 見脂合3乙 uiəïn⟺uïəi⟺ïu
3甲⟺3乙⟺3乙
開⟺合

n⟺i⟺u(⟺ï)구 見尤開3乙

균 *9)見諄合3甲

3卵 란 ラン 來桓合1 來戈合1
uɑn⟺uɑ 
1⟺1

n⟺∅
4献 헌 ケン 曉元開3 心歌開1

ïɐn⟺ɑ 
1⟺3乙

5番
번 バン 竝元合3 竝桓合1

幫戈合1

uɑn⟺uïɐn⟺uɑ 
1⟺3乙⟺1반 滂元合3

6繁 번 ハン 竝元合3
竝桓合1

竝戈合1

uɑn⟺uïɐn⟺uɑ
1⟺3⟺1乙

7閉 폐 ヘイ 幫齊開4 幫先開4
en⟺e
4⟺4

n⟺∅⟺i
8洗

션 セン 心先開4 en⟺e
4⟺4셰 心齊開4

위의 <表2>과 같이 陰陽對轉의 하나로 舌內鼻音韻과 陰聲韻이 互用된 例는 9字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n⟺u가 2例, n⟺u⟺i(⟺ï)가 1例, n⟺∅가 4例, n⟺∅⟺i가 2例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舌內鼻音 n도 高位母音에 해당하는 u・i・ï 및 ∅와 互用을 이루고 있으므로, 앞서의 語末鼻

音 ŋ과 마찬가지로 EOC의 語末鼻音 n이 MOC에서 u・i・ï로 代替되거나 탈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도

식화하면 A[CVn]⇒B[CVu・CVi・CVï・CV∅]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n⟺u부터 살펴보자. 

[1母]는 uɑn⟺əu의 互用으로, 각각 A[ɑn]⇒B1[ɑ∅→uɑ]⇒AB1uɑn, A[ɑn]⇒B1[ɑu]→B3[ʌu]→B4əu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A語의 CVC가 B1에서 Cɑu・Cɑi・Cɑ∅로 변하기 때문에 B1은 ɑ・i・u라는 3母音

體系로 볼 수 있으며, 그 介音에도 i와 u가 있어, [i・u+ɑ+i・u]라는 音節구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介音+主母音+介音]이라는 音韻構造는 MOC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漢語의 독특한 

음운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EOC A語의 CɑC는 B1에서 Cɑ・Cɑi・Cɑu・Ciɑ・Ciɑi・Ciɑu・Cuɑ・

Cuɑi・Cuɑu라는 9가지나 되는 音節로 그 音節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A語와 B語의 言

語接觸으로 형성된 AB에서는 이 9가지 音節에 語末子音이 결합될 수 있는 音節構造를 가지게 된 것으로 

9) 표에서 *표시는『廣韻』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中古音을 반영하는 韓國漢字音이나 일본 吳音과 漢音에서 

그 陽聲韻에 해당하는 字音을 확인할 수 있는 多音字로서, 『集韻』등 중국 韻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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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B1의 ɑ∅→uɑ와 AB1의 uɑn은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n⟺u⟺i(⟺ï)를 살펴보자.

[2亀]는 uiəïn⟺uïəi⟺ïu의 互用으로, 각각 A[ɑn]⇒B1[ɑi→uiɑi]→B2[uiɑi]→B3[uiʌï]→B4[uiəï]⇒

AB4uiəïn, A[ɑn]⇒B1[ɑi→uiɑi]→B2[uiɑi]→B3[uïʌi]→B4uïəi, A[ɑn]⇒B1[ɑu→iɑu]→B3[ïʌu]→B4[ïəu]→ïu

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多音字를 통해서 開口와 合口의 수많은 互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主母音 

앞에 B1・B2에서는 i・u가 B3・B4에서는 i・ï・u・uï가 올 수 있는 漢語의 독특한 音節構造로 인해 그 

音節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開口1等 歌韻의 [多]는 MAC에 tɑ이었던 것이 현대 北京音에서는 tuo로 변했는데, 여기에서 

tɑ→tuɑ→tuo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tɑ에 介合音 u가 들어가 合口의 tuɑ가 되었으며, 그 tuɑ에서 ɑ

가 前接 u의 영향으로 高位圓脣化하여 tuo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開口2等 麻韻의 [家]는 

MAC에 ka이었던 것이 현대 北京音에서는 jia・jie로 변했는데, 여기에서 ka→kia→jia→jie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kɑ에 介拗音 i가 들어가 kia가 되었으며, 前接 i母音의 영향으로 口蓋音化하여 jia가 되었으며, 

재차 前接 i母音의 영향으로 a가 e로 前舌化하여 jie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AC 이후에도 主母音이 스스로 그 앞에 i나 u를 첨가하는 母音分裂 현상이 漢語史를 통해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互用의 첫 번째 원인은 閉音節구조인 A語가 開音節구조의 B語에서 開

音節化함에 기인하는데, 그 두 번째 원인은 바로 漢語의 [介音+主母音+介音]이라는 音韻構造로 인한 音

節數의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n⟺∅를 살펴보자.  

[3卵]은 uɑn⟺uɑ의 互用으로, 표면적으로는 uɑn⇒uɑ라는 語末子音의 脫落으로 보이지만, A[ɑn]⇒

B1[ɑ]→uɑ⇒AB1uɑn이라는 과정이 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献]은 ïɐn⟺ɑ의 互用으로, 이는 A[ɑn]⇒B1ɑ, A[ɑn]⇒B1[ɑ→iɑ]→B2[ia]→B3[ïɐ]⇒AB3ïɐn이라는 과정

이 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番][6繁]도 [3卵][4献]과 유사한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이어서 n⟺∅⟺i를 살펴보자.

[7閉][8洗]은 en⟺e의 互用으로 표면상으로는 n⇒∅로 보이지만, A[ɑn]⇒B1[ɑi]→B2[ai]→B3[ai]→B4e, 

A[ɑn]⇒B1[ɑi]→B2[ai]→B3[ai]→B4[e]⇒AB4en이라는 과정이 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과정의 도식

에서는 B2[ai]와 B3[ai]로만 간략하게 나타냈지만, 이는 B2[ɑi・ai]→B3[ɑi・ai・ʌ・ɐi]와 B2[iɑ・ia]→

B3[iɑ・ia・iʌ・i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EOC A語 ɑn은 MOC의 B語에서 高位母音 u・i・ï 로 代替되거나 脫落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중국 閩方言에서는 AC의 舌內鼻音韻尾 n이 주로 母音 i로 변해 있으며, [埋man/mai]나 

[還huan/hai]와 같이 현대 北京音에서도 n과 i의 互用이 발견된다. 이는 OC와 공통되는 현상으로, 이처럼 

동일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동일한 音韻構造를 가진 언어체계가 共時的으로도 通時的으로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된다. 

조사대상의 多音字를 통해서 보면, EOC의 ɑn에서 유래한 AC의 陰聲韻은 [侯開1əu, 模開1ʌu, 尤開3乙

ïu, 脂合3乙uïəi, 戈合1uɑ, 歌開1ɑ, 齊開4]에 해당한다. 그런데 ɑn에서 유래한 陰聲韻은 ɑt에서 유래한 陰

聲韻과 페어를 이루지 않는다. 오히려 [侯開1əu, 模開1ʌu, 脂合3乙uïəi, 戈合1uɑ, 歌開1ɑ]는 EOC의 ɑ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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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代替된 것과도 AC에서 같은 韻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많으며, [尤開3乙ïu]은 ɑt・ɑk에서 유래한 韻

과 [齊開4]는 ɑn・ɑt・ɑŋ에서 유래한 韻과도 겹친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OC를 몇 개의 部로 나누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齊開4]는 EOC의 ɑn・ɑt・ɑŋ에서 유래하는데, 이를 OC에서 어느 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

가? 지금까지 『詩經』등 OC의 音韻資料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互用은 위와 같은 OC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수많은 互用 중에서 나타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OC나 AC의 韻書에도 들어나지 않

는 A1에서 A4, 그리고 AB1에서 AB4에 이르는 音韻構造의 차이에 의한 수많은 代替와 變化의 과정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C의 音韻體系는 단일 체계가 아닌 서로 다른 체계의 여러 언어가 접촉한 흔적이므로, 먼저 이들 다른 

언어체계를 音韻構造의 차이에 따라 큰 그룹으로 묶어 그 전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

로 OC의 音韻體系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2.3. 脣內鼻音韻字와 陰聲韻

<表3> 脣內鼻音韻과 陰聲韻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類型

1吹 츄 スイ 穿支合3甲 *穿侵開3乙

ïəïm⟺uiʌi
3乙⟺3甲
開⟺合

m⟺i(⟺ï)

위의 <表3>과 같이 陰陽對轉의 하나로 脣內鼻音韻과 陰聲韻이 互用된 예는 1字뿐으로, m⟺i(⟺ï)에 해

당한다. 

[1吹]는 ïəïm⟺uiʌi의 互用으로, 이 역시 EOC의 語末子音 m을 MOC에서 開音節化하여 高位母音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A[ɑm]⇒B1[ɑi→iɑi]→B3[ïʌï]→B4[ïəï]⇒AB4ïəïm, A[ɑm]⇒B1[ɑi→uiɑi]→B3uiʌi

라는 과정이 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중국방언의 上海語에서는 AC의 脣內鼻音韻尾 m이 주로 u로 변해 있는 것10)으로 보아 EOC의 語

末子音 m도 MOC에서 開音節化하여 高位母音 u・i・ï 로 모두 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語末脣音 p와 m이 脫落 또는 母音으로 交替된 예가 語末喉音 k와 ŋ, 語末舌音 t와 n의 互用例보다 

훨씬 그 수가 적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閉音節構造의 A語와 開音節構造의 B語의 접촉으로 C語

가 성립되는 과정에 존재했던 AB1・AB2・AB3・AB4에서 語末子音 p가 k나 t에 비해 音素로서 성립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 AC의 脣內鼻音韻尾 m이 潮州語・客家語・廣東語에서는 m을 유지하고 있지만, 北京語에서는 n으로, 上海

語에서는 u로 변해 있다. 예를 들어 [感]이 潮州語・客家語・廣東語에서는 gam, 北京語에서는 gan으로, 上

海語에서는 geu이다. 中国語方言字音データベース(www.gattin.world.coocan.jp) 검색일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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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陽聲과 入聲의 互用

<表4> 陽聲韻과 入聲韻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類型

1柵 책 サク 穿麥開2
穿陌開3

審刪開2

ɐik⟺aik⟺an
2⟺3甲⟺2 k⟺n(⟺i)

2咽 인 エン エン
影先開4

影屑開4

en⟺et
4⟺4 n⟺t

  

위의 <表4>와 같이 陽入對轉의 하나로 陽聲韻과 入聲韻이 互用된 예는 2字뿐이다.  

[1柵]은 ɐik⟺aik⟺an의 互用으로, 여기에서 k⇒n이나 n⇒k라는 변화는 상정하기 어렵다. 즉 먼저 EOC

의 이른 시기까지 ɑnk이었던 것이 먼저 ɑn과 ɑk으로 분리되었으며, A[ɑn]⇒B1[ɑ]→B2[a]⇒AB2an, A[ɑk]

⇒B1[ɑi]→B2[ai]⇒AB2aik, A[ɑk]⇒B1[ɑi]→B2[ai]→B3[ɐi]⇒AB3ɐik이라는 과정이 內在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그 例가 적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EOC에서 중앙어의 위치를 점했던 CVC의 언어체계가 

CVCC 또는 CCVC, CCVCC와 같이 語頭뿐만 아니라 語末에도 複數子音이 존재할 수 있는 언어체계였을 가

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2咽]은 en⟺et의 互用으로, n⟺t의 交替는 CVC構造의 A語와 CV構造의 B語의 접촉으로 C語가 성립되

는 과정에 존재했던 AB1・AB2・AB3・AB4에서 語末無聲子音 p・t・k와 語末鼻音 m・n・ŋ을 구별하지 

못하는 언어체계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서 제시한 AB1(C)에 해당하는 것

으로, 語末子音를 구별하여 인지하지 못하지만 語末子音을 하나의 子音音素로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위의 例에서는 어말 複數子音의 흔적을 nk와 nt 2例밖에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 연구자들에 의

해 語頭複數子音에 대해서는 수많은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EOC의 C1C2ɑC1C2라는 音節構造가 B1

에서 C1ɑ∅・u・i나 C2ɑ∅・u・i로 開音節化했기 때문에, B1의 語頭에서는 C1과 C2로 EOC의 語頭子音을 

확인할 수 있지만, B1의 語末에서는 開音節化로 그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AC의 風

pʌuŋ과 嵐lʌm을 통해 EOC의 plɑm을 再構할 수 있으며, AC의 落lɑk・各kɑk・路lʌu를 통해 EOC의 klɑk

을 再構할 수 있다. [風][嵐]은 각각 A[plɑm]⇒B1[lɑ]→B2[lɑ]→B3[lʌ]⇒AB3lʌm과 A[plɑm]⇒B1[pɑu]→

B2[pɑu]→B3[pʌu]⇒AB3pʌuŋ이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으며, [落][各][路]은 A[klɑk]⇒B1[lɑ]⇒AB1lɑk, 

A[klɑk]⇒B1[kɑ]⇒AB1kɑk, A[klɑk]⇒B1[lɑu]→B2[lɑu]→B3[lʌu]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AC의 

語頭子音에 C1과 C2가 별개로 남아 있어 EOC의 C1C2라는 複數子音은 쉽게 재구할 수 있다. 단지 EOC의 

C1C2가 예를 들어 pl이었는지 lp이었는지 또한 lk이었는지 kl이었는지는 EOC의 複數子音體系에 대한 별도

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AB語에서도 語末子音이 AB1(C)→AB2(Q・N)→AB3(t・k・n・

ŋ)→AB4(p・t・k・m・n・ŋ)라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A語의 語末 C1C2는 최종적으로 AB4에서 

p・t・k・m・n・ŋ로만 정착되었기 때문에 A語의 語末 C1C2가 EOC 또는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音素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의 예에서 [風]은 AB3에 語末子音 m이 音素로 존재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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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m→ŋ의 交替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語頭・語末複數子音은 다시 A語의 단계를 세분화시킬 수 있으며, 漢語의 계통에 중축을 이루는 B語와

는 전혀 다른 音節構造에 해당한다. 현대한국어에도 [값, 흙, 삶, 않다, 싫다, 없다] 등과 같이 현재 발음에서

는 대부분 單子音으로 변해 있지만, 많은 複數語末子音을 남기고 있으며, 朝鮮時代까지도 [, ]와 같이 

語頭複數子音도 유지하고 있었다. 多音字에 걸친 語頭・語末複數子音의 흔적은 EOC가 알타이어 또는 고

대한국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風嵐plɑm]은 현대한국어의 [바람, 불

다]와 관련이 있으며, [洛各路klɑk]은 현대한국어의 [길, 그리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단

순히 名詞에만 그 借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動詞에도 남아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들이 OC의 영향으로 고대한국어에 借用된 것이 아니라 알타이어의 유파 또는 고대한국어의 

영향으로 OC에서 借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EOC는 그 음운체계상 漢語로 보기 어려우며, MOC

부터가 漢語의 祖系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OC를 알타이어 또는 고대한국어와 관련짓는 연구로 辛容泰(1982, 1984, 1986, 1988), 오세준

(2011, 2017), 金泰慶(2013, 2016) 등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며, EOC의 語末CC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는 몽고어・한국어・터키어를 비롯한 알타이어족의 제 언어, 그리고 일본어를 포함해서 중국 주변의 제 언어

와 EOC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5. 다른 陽聲韻끼리의 互用

<表5> 陽聲韻끼리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類型

1平 평 ビョウ ヘイ 竝庚開3 竝仙合3乙

uiaiŋ⟺uïan
3乙⟺3乙
開⟺合

ŋ⟺n

2延 연 エン 喩仙開3甲 *照清開3
iɐiŋ⟺ian
3甲⟺3甲

3認 인 ニン 日眞開3甲 日蒸開3甲
iəïŋ⟺ieïn
3甲⟺3甲

4令 령 レイ 來清開3
來青開4

來仙開3甲

iɐiŋ⟺eŋ⟺ian
3甲⟺4

5町 뎡 チヤウ 透青開4
定青開4

透先開4

eŋ⟺en
4⟺4

6零 령 レイ 來青開4 來先開4
eŋ⟺en
4⟺4

7鑑 감 カム 見銜開2 見桓合1

am⟺uɑn
2⟺1
開⟺合

m⟺n

8汎 범 ハム 滂凡合3 竝東開3乙
ïɐm⟺ïʌuŋ
3乙⟺3乙 m⟺ŋ

 

위의 <表5>와 같이 陽聲韻끼리 互用된 예는 8字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ŋ⟺n의 互用이 6例에 해당하며, 

m⟺n의 互用과 m⟺ŋ의 互用이 각각 1例에 해당한다. 

ŋ⟺n의 互用에는 [1平uiaiŋ⟺uïan], [2延iɐiŋ⟺ian], [3認iəïŋ⟺ieïn], [4令iɐiŋ⟺eŋ⟺ian], [5町6零e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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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이 해당되는데, [1平uiaiŋ⟺uïan], [4令iɐiŋ⟺eŋ⟺ian], [5町eŋ⟺en], [6零eŋ⟺en]은 [1平・評・坪], 

[4令・6零・鈴・領], [5町・丁・頂] 등과 같이 동일 聲符字가 모두 ŋ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ŋ→n으

로의 변화로 보이며, [2延iɐiŋ⟺ian]과 [3認iəïŋ⟺ieïn]은 [涎・挻・筵]과 [忍・刃・靭] 등 동일 聲符字가 

모두 n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n→ŋ으로의 변화로 보인다. 

이는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AB語의 한 단계에 n과 ŋ의 구별이 없는 언어체계가 존재했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AB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潮州語와 臺灣語에서는 AC의 n

이 대부분 ŋ으로 변해 있는데, 이와 유사한 語末子音體系를 가진 언어집단이 MOC에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AB2에 해당하는 것이다. 

  

m⟺n의 互用은 [7鑑am⟺uɑn]이 해당되는데, [7鑑・籃・艦]과 같이 동일 聲符字가 모두 m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m→n으로의 변화로 보인다. 이를 통해 AB語의 한 단계에 m과 n의 구별이 없는 언어체계

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AB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SJ에서 脣內鼻音

韻尾 m을 ム로, 舌內鼻音韻尾 n을 ン으로 구별해서 반영하였다가 결국 撥音 ン/N/으로 정착된 것과 유사

한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C의 語末子音 m은 北京語에서는 모두 ｎ으로 변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語末子音體系를 가진 언어집단이 MOC에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AB3에 해당하는 

것이다.  

m⟺ŋ의 互用은 [8汎ïɐm⟺ïʌuŋ]이 해당되는데, [8汎・凡・帆]과 같이 동일 聲符字가 모두 m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m→ŋ으로의 변화로 보인다. 이 역시 AB語의 한 단계에 m과 ŋ의 구별이 없는 언어체계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AB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陽聲韻끼리 互用은 AC 이후에 변화된 현대 중국어음의 현상과 유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현대 중국방언을 보면, AC의 語末子音 ŋ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n・m은 여러 방

언에서 차이를 보인다. AC의 語末子音 m은 北京語에서는 ｎ으로, 上海語에서는 母音 u로 변했으며, 潮州

語, 客家語・廣東語・臺灣語는 m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AC의 語末子音 n도 上海語에서는 주로 

前舌母音으로 변해 있으며, 潮州語와 臺灣語에서는 ŋ과 구분이 없는 형태가 상당수 보인다. 또한 현대 北

京音에서도 [親qin/qing]과 같은 n⇒ŋ의 交替와 [稱cheng/chen]과 같은 ŋ⇒n의 交替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중국방언의 여러 가지 모습은 MOC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게 한다. 즉 MOC의 B

語는 開音節構造이었기 때문에 B1에서는 EOC A語의 n・m・ŋ을 모두 u・i・ï 라는 高位母音으로 代替하

든지 脫落시켰지만, A語와 B語가 言語接觸으로 서로 영향을 주어 형성되어 갔던 AB에서는 이들 n・m・ŋ

가 하나의 音素 N으로 새롭게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현대 중국어처럼 n・ŋ이라는 두 音素만 생성되

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집단에 따라 그 音素의 종류와 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AB語에 AB1(C)→AB2(Q・N)→AB3(t・

k・n・ŋ)→AB4(p・t・k・m・n・ŋ)라는 각각의 언어집단이 존재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언어집

단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12 日本語學硏究 第58輯

3. 結論

본고에서는 中古音 多音字 중에서 陽聲韻이 다른 陰聲韻이나 入聲韻 또는 서로 다른 陽聲韻끼리 互用

하는 用例를 분석하여, OC 내에서 어떤 音節構造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陽聲이 陰聲과 互用된 것은 喉內鼻音 ŋ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舌內鼻音 n이었으며, 脣內鼻音

과 陰聲韻의 互用이 가장 적었다. 陽聲과 陰聲의 互用을 통해 CVC구조를 가진 EOC A語의 語末鼻音이 

CV구조를 가진 MOC의 B語에서 u・i・∅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A[CɑC]⇒B1[Cɑu・i・∅]이

라는 도식이 성립한다. 

2)EOC의 A語는 CɑC 또는 C1C2ɑC1C2와 같은 音節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EOC의  C1C2ɑC1C2라는 音節

構造가 B1에서 C1ɑ∅・u・i나 C2ɑ∅・u・i로 開音節化한다. 따라서 語頭의 複數子音은 再構하기가 비교

적 용이하지만, 語末의 複數子音은 再構하기가 어렵다. 

3)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MOC의 AB語에 AB1(C)→AB2(Q・N)→AB3(t・k・n・ŋ)→AB4(p・

t・k・m・n・ŋ)라는 각각의 언어집단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현상은 AC에서 현대에 걸친 중국어 語末子音

의 변화나 현대 중국어의 방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4)EOC의 A語는 CɑC라는 音節構造보다 C1C2ɑC1C2 또는 C1C2C3ɑC1C2C3와 같은 子音의 연속이 보다 

많을 수 있는 音節構造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音節構造는 漢語와 전혀 다른 音節構造를 가진 다

른 系統의 언어가 漢語의 音韻과 語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5)EOC의 音節構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중국 주변에 분포하는 알타이어족의 제 언어나 고대한국어

의 音韻體系 및 音節構造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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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 旨 >

多音字における陽聲韻の互用に関する考察

　本稿では、中古音の多音字の中で、陽聲韻が他の陰聲韻や入聲韻と互用する用例、又は異る陽聲韻の間で互用する用例を分析

し、OCの中でどのような音節構造の變化が起ったのかを考察し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である。 

  1)陽聲が陰聲と互用したものは、喉內鼻音ŋが一番多く、その次が舌內鼻音nであり、脣內鼻音と陰聲韻との互用が一番少な

かった。陽聲と陰聲との互用を通じて、CVC構造であるEOCのA語における語末鼻音が、CV構造であるMOCのB語ではu・i・∅に入

れ替えられた。即ち、A[CɑC]⇒B1[Cɑu・i・∅]の図式が成立する。 

  2)EOCのA語はCɑC、又はC1C2ɑC1C2のような音節構造を成していた。EOCの C1C2ɑC1C2という音節構造が、B1ではC1ɑ∅・u・i

やC2ɑ∅・u・iに開音節化する。従って、語頭の複數子音は再構しやすいが、語末の複數子音は再構するのが難しい。. 

  3)A語とB語との言語接觸で形成されたMOCのAB語に、AB1(C)→AB2(Q・N)→AB3(t・k・n・ŋ)→AB4(p・t・k・m・n・ŋ)という

別々の言語集團が存在していた。このような現象は、ACから現代にわたる中國語の語末子音の變化や現代における中國語の方言

を通じても窺える。 

  4)EOCのA語は、CɑCの音節構造よりC1C2ɑC1C2、又はC1C2C3ɑC1C2C3のような子音がもっと多く連続できる音節構造であった

可能性が残る。このような音節構造は中国語とは全然異る音節構造を持つ他の系統の言語が漢語の音韻と語彙の形成に大きな影響

を及ぼしたことを意味する。   

  5)EOCの音節構造を明確にするためには、中國周辺に分布するアルタイ語族の諸言語や古代韓國語の音韻體系及び音節構造に対

する研究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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